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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인체에 유해하며,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물학적 요인인 손
가락 길이비(2D:4D)와 음주 및 흡연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대학생 435명(남자 121명, 여자 314

명)으로 음주와 흡연 관련 설문에 응답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손가락길이가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손가락 길이비는 남자 0.95, 여자 0.96으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음주여
부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는 여자에서만 왼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흡연여부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는 
남자에서만 왼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음주 및 흡연과 손가락 길이비 사이의 관계는 왼손의 손가락 길
이비가 낮을수록 음주량과 흡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론적으로, 모체내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 손가락 길이비는 흡연 및 음주 선호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음주와 
흡연 예방프로그램이나 절주와 금연프로그램의 진행시 참여자의 손가락 길이비도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hazardous effects of heavy alcohol intake and smoking to body systems have been identified by 
numerous studies, and there is many influencing factors on alcohol intake and smoking choic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alcohol intake and digit ratio (2D:4D), as well as 
smoking and digit ratio (2D:4D) in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nts were 121 male and 314 female university 
students. After filling in questionnaire related alcohol and smoking history, 2nd and 4th finger lengths were 
measured on both hands using vernier callipers with photocopy. 
This study showed 2D:4D of the males was 0.95, and that of the females was 0.96.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 digit ratio. The digit ratio according alcohol intake level significantly 
differed in only women's left hand. The digit ratio according smoking level significantly differed in only men's 
left hand. Moreover, The digit ratio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alcohol intake and smok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igit ratio (2D:4D) affected with fetal testosterone concentration is 
negatively related to alcohol intake and smoking. Therefore, the digit ratio would be used in preventive 
program of alcohol intake and smoking of adolescent, or in antialcoholism /smoking cessation program as a 
biological bas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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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
터 신입생 환영회, 체육대회, 축제, MT 등 음주를 할 기
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음주를 접하게 되
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90% 이상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하고 있다[1-4]. 알코올의 섭취량에 따른 신체의 
반응은 성별, 나이, 건강상태, 유전자 형태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어[5], 적정음주의 양으로도 구강암이나 식도
암, 유방암 등의 유발위험이 증가한다[6]. 대학생들의 음
주는 사교상 관계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지
지만 학업과정 중에 있는 대학생 시기의 과도한 음주는 
학습능력 저하, 경제적 손실, 기회비용의 상실, 사고나 폭
력에 개입, 원치 않는 성관계, 건강저하 등의 결과를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음은 간질환, 식도암, 관상동맥질환, 
신생아 결함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1]. 

흡연 또한 주요한 건강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폐암, 심
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전립샘암, 남성의 생식능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7-9]. 과도한 
음주가 더해지면 암 등 주요 질환의 발병률이 훨씬 높아
진다[10]. 다행히도 우리나라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
은 각각 2009년 43.1%와 3.9%에서 2010년 39.6%와 
2.2%, 2011년 상반기 39.0%와 1.8%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대의 흡연율은 남자가 40.5%, 
여자가 3.6%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1]. 그러나 대학생들
의 흡연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남자 50.8~72.5%, 
여자 6.3%~27.5%로 보고되었다[2,4,12,13]. 또한 이들 중 
남학생의 23.1%가 대학에서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
났다[4].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예상됨에
도 불구하고 대학생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대학은 사회
적으로 담배이용이 허용되는 새로운 환경이 될 수 있고
[14], 가중되는 취업난과 과다한 학업량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가 흡연을 더욱 조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2]. 

한편,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길이비(2D:4D)는 
모체 내에서 초기 태아기에 안드로겐과 에스트로겐의 노
출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준은 
낮은 손가락 길이비를 나타내며, 이러한 영향으로 손가락 
길이비는 성별, 민족,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15]. 

또한 손가락 길이비는 생식능력[16]을 반영하고, 유방
암[17]과 심근경색증[18] 같은 성인병의 유병률을 예측하
는 인자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손가락 길이비에 영향을 미치는 테스토스테론
은 모체 내에서 태아가 이것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음
주[19,20] 및 흡연[21,22]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 및 흡연이 건강에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명백하나, 음주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고위험 음주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흡연과 스트레스가 대표적이라는 보고와
[23], 과도한 음주가 동반될 경우 흡연은 더욱 강화된다
는 보고[24] 등 환경적인 요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음주와 흡연량에 성차이가 존재
한다[2,13,25,26]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와 흡연에 생물
학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 및 흡연과 손가락 길이
비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서 과도한 음주와 흡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파악하여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과 손가락 길이비와
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연구대상자는 대전광역시의 C대학교과 H대학교, 그리
고 충청남도 G시의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연구
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
고 음주와 흡연 관련 설문지 작성과 손가락계측에 서면 동의
한 남자 121명, 여자 314명이었다. 자료는 2011년 9월 1일
부터12월 15일 까지 수집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음주 및 흡연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음주와 흡연 관련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설문은 일반적 특성 3문항, 음주관
련 특성 2문항, 흡연관련 특성 3문항으로 총 8문항이었다.

문항 중 음주정도는 음주여부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혀 마시지 않는다” 부터 “매일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신다” 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척도
를 “전혀 마시지 않는다, 가끔 드물게 마신다, 한 달에 한
번정도 마신다”는 음주 “아니오”에, “1주일에 한번정도 
마신다, 매일 약간씩 마신다, 매일 많이 마신다”는 음주 
“예”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손가락 길이비는 선천적인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음주 정도가 빈번한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여 Manning
과 Fink[27]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였으나, 음주에 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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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정서적 차이를 감안하여 분류기준을 약간 수정하
였다.

또한 문항 중 흡연정도는 흡연여부에 따른 손가락 길
이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혀 피우지 않는다”부터 “매일 
한 갑 이상 피운다” 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척도를 
“전혀 피우지 않는다, 가끔 드물게 피운다, 한 달에 한번
정도 피운다, 1주일에 한번 정도 피운다”는 흡연 “아니오”
에, “매일 한 갑 미만으로 피운다, 매일 한 갑 이상 피운
다”는 음주 “예”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흡연은 중독성
이 강하여 1주일에 한번 정도 피우는 사람들과 매일 피우
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Manning과 
Fink[27]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2.3.2 손가락 길이비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선
행연구[15]를 참고하였다. 

양손의 집게손가락과 반지손가락의 손바닥 쪽의 근위 주
름(ventral proximal crease) 위에서 중간지점을 펜으로 표시
하고 복사기(Hewlett Packard Photosmart 5510, resolution 
300DPI)를 이용하여 복사면에 손가락을 펴고 중간정도의 
압력을 가하여 복사하였다. 그 후 복사지위에 표시된 손바
닥쪽 근위주름 중간지점부터 손가락끝(finger tip)까지의 최
단거리를 디지털 캘리퍼스(Digimatic calipers, CD-15CPX, 
Mitutoyo Co., Japan)를 이용하여 0.01 mm까지 측정하였다. 
오른손과 왼손 각각 길이를 잰 뒤에 집게손가락의 길이를 반
지손가락의 길이로 나누어 왼손과 오른손의 손가락 길이비
를 구하였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ASW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
으며, 성별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음주와 흡연관련 특성 및 손가락 길이비 
차이, 음주여부 및 흡연여부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 차이
는 t-test, 음주 및 흡연과 손가락 길이비와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손가락 

길이비

연구대상자는 남자27.8%(121명), 여자 72.2%(314명)
로 여자가 많았으며, 전공은 간호계열(47.8%), 보건계열
(30.1%), 의학계열(15.9%) 순이었다. 평균나이는 남자 22.4
세, 여자 21.1세로 남자가 유의하게 많았다(p<0.01). 음주 
시작나이는 남자 17.7세, 여자 17.8세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흡연 시작나이는 남자 18세, 여자 15.5세로 남자가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손가락 길이비(2D:4D)는 
왼손(p<0.001), 오른손(p<0.01), 양손 평균(p<0.001) 모두
에서 남녀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1].

[표 1]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손가락 길이비
(2D:4D)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igit ratio 

(2D:4D) according to sex (N=435)

변수 분류 n(%)

성별 남자 121(27.8%)

여자 314(72.2%)

전공

간호계열 208(47.8%)

보건계열 131(30.1%)

의학계열 69(15.9%)

기타계열 27(6.2%)

남자(n=121) 여자(n=314)
t p

M±SD M±SD

나이 22.4±4.38 21.1±4.65 2.644 .008**

음주 시작
나이

17.7±2.19

(n=115)

17.8±2.19

(n=284)
-.280 .780

흡연 시작
나이

18.0±2.59

(n=32)

15.5±2.65

(n=5)
1.807 .079

왼손 
2D:4D

.945±0.03 .961±0.03 -4.777 .000***

오른손 
2D:4D

.948±0.03 .958±0.03 -3.065 .002**

양손 평균 
2D:4D

.947±0.03 .959±0.03 -4.333 .000***

**p<0.01, ***p<0.001 

3.2 음주 여부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

음주여부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에서, 남자는 왼손, 오
른손, 양손 평균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여자는 음주 “예”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의 
왼손 손가락 길이비(2D:4D)가 0.953으로 “아니오”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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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n=121)

t p

여자(n=314)

t p

음주
“예”

#

(n=65)

음주
“아니오”

##

(n=56)

음주
 “예”

#

(n=74)

음주
“아니오”

##

(n=240)

M±SD M±SD M±SD M±SD

왼손 2D:4D 0.944±0.03 0.946±0.03 -0.307 .760 0.953±0.03 0.962±0.03 -2.028  .043*

오른손 2D:4D 0.950±0.03 0.946±0.03 0.759 .449 0.953±0.03 0.959±0.03 -1.485 .207

평균 2D:4D 0.947±0.03 0.946±0.03 0.252 .802 0.953±0.03 0.960±0.03 -1.874 .175

*p<0.05
# 음주“예”; 1주일에 한번정도 마신다, 매일 약간씩 마신다, 매일 많이 마신다. 
## 음주“아니오”:전혀 마시지 않는다, 가끔 드물게 마신다, 한 달에 한번정도 마신다.

[표 2] 음주여부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2D:4D) 차이
[Table 2] Digit ratio(2D:4D) differences according to alcohol intake "Yes" or "No"

남자
(n=121)

t p

여자
(n=314)

t p
흡연

 “예”
†

(n=26)

흡연
“아니오”

††

(n=95)

흡연
 “예”

†

(n=2)

흡연
“아니오”

††

(n=312)

M±SD M±SD M±SD M±SD

왼손 2D:4D 0.941±0.03 0.950±0.03 -2.022  .044* 0.952±0.03 0.960±0.03 -0.381 .703

오른손 2D:4D 0.945±0.03 0.952±0.03 -1.223 .222 0.960±0.04 0.958±0.03  0.091 .928

평균 2D:4D 0.943±0.03 0.951±0.03 -1.623 .133 0.956±0.03 0.959±0.03 -0.160 .873

†흡연“예”; , 매일 한 갑 미만으로 피운다, 매일 한 갑 이상 피운다. 
††흡연“아니오”: 전혀 피우지 않는다, 가끔 드물게 피운다, 한 달에 한번정도 피운다. 1주일에 한번정도 피운다

[표 3] 흡연여부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 차이
[Table 3] Digit ratio differences according to smoking "Yes" or "No"

구분 음주여부‡ 음주시작
나이 흡연여부‡‡ 흡연 시작 

나이
일일 평균
흡연 개비

왼손 
2D:4D

오른손 
2D:4D

평균 
2D:4D

음주여부‡
1

음주
시작나이 .011 1

흡연여부‡‡ .335** -.032 1

흡연
시작나이 .159 .863** -.043 1

일일 평균
흡연 개비 .307** .072 .744** .146 1

왼손 2D:4D -.118* -.021 -.113* .145 -.114* 1

오른손 2D:4D -.042 .023 -.059 .369* -.067 .645** 1

평균 2D:4D -.089 .001 -.095* .283 -.100* .908** .906** 1

*p<0.05, **p<0.01
‡ 음주여부: “예(1)”, “아니오(0)”
‡‡흡연여부: “예(1)”, “아니오(0)”

[표 4] 음주 및 흡연과 손가락 길이비(2D:4D) 사이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alcohol intake, smoking, and digit ratio(2D: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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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는 대상자들의 손가락 길이비 0.962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오른손과 양손 평균 손가락 길이비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2].

3.3 흡연 여부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

흡연여부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에서, 남자는 음주 
“예”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의 왼손 손가락 길이비(2D:4D)
가 0.941로 “아니오”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의 손가락 길
이비 0.950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0.05), 오른손과 양손 평균 손가락 길이비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여자는 흡연여부에 따라서는 왼
손, 오른손, 양손 평균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3].

3.4 음주 및 흡연과 손가락 길이비 사이의 관계

음주 및 흡연과 손가락 길이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흡연을 많이 할수록 음주도 많이 하고 (r= .335, 
p<0.01), 흡연시작나이와 관련해서는 흡연을 일찍 시작할
수록 음주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863, 
p<0.01). 또한 일일 평균 흡연개비 수가 많을수록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307, p<0.01). 

손가락 길이비와 관련해서는 왼손의 손가락 길이비가 
낮을수록 음주를 많이 하고(r= -.118, p<0.05), 흡연을 많
이 하며(r= -.113, p<0.05), 일일 평균 흡연개비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 -.114, p<0.05). 특히, 오른손 손가락 
길이비가 낮을수록 흡연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r= .369, p<0.05). 양손 평균 손가락 길이비와 관련해
서는 길이비가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고(r= -.095, 
p<0.05), 일일 평균 흡연개비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 -.100, p<0.05)[표4].

4. 고찰

음주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이 중 
본 연구는 생물학적인 요인에 관심을 두고 대학생의 음
주 및 흡연과 손가락 길이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음주 시작 나이는 남자가 17.7세, 여자가 
17.8세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흡연 시작나이는 남자가 18세, 여자가 15.5세로 
여자가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음주시작 나이와 관련해서 
Yang 등의 연구[3]에서는 남자의 49.7%. 여자의 39.2%가 

고등학교 때 시작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고,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흡연 시작 시기는 남자의 경우 Kim과 Lee의 연구[28]
에서는 16.4세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Bang
와 Rhim의 연구[4]에서는 중학교 때 29.8%, 고등학교 때
27.3%, 대학교 때 23.1%로 시작시기가 비교적 고르게 분
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중학교 때 51.5%, 
고등학교 때 30.3%로 중학교 때 시작한 학생이 월등히 
많았고[4], Rhim 등의 연구[2]에서도 남자(43.5%)와 여자
(62.5%) 모두 고등학교 때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시작하며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가락 길이비(2D:4D)는 남자가 0.95, 여자가 0.96으
로 나타났으며, 남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남자가 유의하게 더 낮은 손가락 길이비를 가
지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29,30]. 그러나, 
남녀 각각의 길이비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캐나다와 
오스트리아인과 일치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캐나다와 오
스트리아인의 0.97보다 길이비가 낮았다. 그러나 같은 아
시아인인 한족은 남자 0.94, 여자 0.96[15]으로 여자의 길
이비가 일치하였다.

음주여부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는 남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에서는 왼손 손가락 길이비에서만 
음주 “예"가 0.953, ”아니오“가 0.962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표2]. 이것은 여자에서 왼손
의 손가락 길이비가 낮은 사람이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Manning과 Fink의 연구
[27]에서는 음주를 많이 하는 여자의 특히 오른손 손가락 
길이비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좌우의 차이는 손가
락 길이비가 민족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15]는 
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계속적으
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태아가 모체 내에서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될 경우 나중에 알코올 중독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9]. 동물실험에서도 테스토스테론과 음주와는 
양적 상관관계가 있어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면 알코
올 섭취가 증가하였고,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면 알코
올 섭취도 감소하였다[20]. 결국 이것은 높은 수준의 테
스토스테론에 노출될 경우 손가락 길이비가 낮아지므로, 
손가락 길이비가 낮은 사람이 알코올 섭취가 많고 나중
에 알코올 중독위험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흡연여부에 따른 손가락 길이비는 여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에서는 왼손 손가락 길이비에서만 
흡연 “예"가 0.941, ”아니오“가 0.95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표3]. 이것은 남자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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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의 손가락 길이비가 낮은 사람이 흡연을 더 많이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Manning과 Fink의 
연구결과[27]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그들은 손가락 길이
비가 높은 사람이 흡연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러나 산전 흡연은 동물실험에서 태자의 테스토스테론 수
준을 상승시킨다는 보고[21]가 있었고, 임산부들에서도 
임신 중 흡연과 테스토스테론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에 많이 노출
될 경우 손가락 길이비가 낮아지므로, 손가락 길이비가 
낮은 사람이 흡연량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자에서는 왼손에서 흡연 ”예“가 0.952, ”아니
오“가 0.960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안하는 사람에 비해 
왼손 손가락 길이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이는 여자대상자 314명 중 흡연 ”예“에 해당
하는 경우가 2명뿐이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음주 및 흡연과 손가락 길이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흡연을 많이 할수록 음주도 많이 하고 (r= .335, p<0.01), 
흡연시작나이와 관련해서는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음
주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863, p<0.01). 
또한 일일 평균 흡연개피 수가 많을수록 음주를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r=.307, p<0.01)[표4]. 이와 관련해 선
행연구들은 알코올 의존성 환자의 80%가 흡연자이며, 알
코올 중독증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서 10배 더 흔
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며[24], 심한 흡연은 인지되
지 않은 알코올 의존성의 예측인자라고 하였다[31]. 더욱
이 음주와 흡연이 동반될 때 암 등 주요 질환의 발병률은 
훨씬 높아진다[10]. 따라서 비록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다른 연구에서 보고한 대학생들에 비하여 흡연 정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들[2-4,13]의 흡연정도와 음주
정도를 고려하고 앞에서 살펴본 흡연과 음주와의 관련성
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절주와 금연 프로
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손가락 길이비와 관련해서는 왼손의 손가락 길이비가 
낮을수록 음주를 많이 하고(r= -.118, p<0.05), 흡연을 많
이 하며(r= -.113, p<0.05), 일일평균흡연개피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 -.114, p<0.05). 특히, 오른손 손가락 
길이비가 낮을수록 흡연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r= .369, p<0.05). 양손 평균 손가락 길이비와 관련해
서는 길이비가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고(r= -.095, 
p<0.05), 일일 평균흡연개비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 -.100, p<0.05)[표4]. 음주와 손가락 길이비와의 음적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19,20,27]. 그러나 흡연과 손가락 길이비와의 관계에 대
해서는 양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있었고[27], 음적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들도 다수 있었다[21,22]. 
흡연과 손가락 길이비의 양적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흡연이 남자의 정자수 감소로 생식능력을 
저하시켜 불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9], 손가락 길이비와 
정자수와는 음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16]로부터 유
추된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손가락 길이비와 정자
수 및 정자의 운동성과의 관계를 실험한 결과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따라서 손가락 길이비가 
낮을수록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
과에 더 많은 비중이 실린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대학생의 음주 및 흡연과 손가락 길이비와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음주여부에 따라서는 여자의 왼손 손가락 
길이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흡연여부에 따라서는 
남자의 왼손 손가락 길이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흡연을 많이 할수록 음주도 많이 하고,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음주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왼손의 손가락 길이비가 낮을수록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며, 특히, 오른손 손가락 길이비가 낮을수록 흡연
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모체내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 손가락 길이비는 흡연 및 음주 선호와 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음주와 흡연 예방프로그램이나 절주와 
금연프로그램의 진행시 참여자의 손가락 길이비도 하나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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